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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투기자금 판치면서 급등
WSJ, 원유 및 각종 에너지 수급교란 … 투자계약 건수 제한 논의

원자재에 투자자금 몰리면서 원유, 에너지를 필두로 급등세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석유와 금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상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투자자금이 미국 상품거

래로 몰려들고 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은 헤지펀드와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이 석유에서부터 밀과 콩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

품투자가 활황기였던 2008년 중반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12월8일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0월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약은 12% 증가했고,

2008년 6월보다 17%나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품거래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투기적 성향을 가진 투자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원유나 구리, 은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투기적 거래인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원리의 작동을 방해하고 가격을 왜

곡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래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투자계약 건수를 제한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0년 통과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은 상품투자 규제당국이 투기적 거래인의 에너지나 금속투자 계약에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CFTC는 조만간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과 함께 중국의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 미국의 경기부

양을 위한 초저금리 유지 등의 영향으로 상품 원자재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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